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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환경사랑실천단
견학을다녀와서

4월15일화요일, 화창한봄날, 오늘은‘YWCA 환경사랑실천
단’에서 견학을 가는 날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되어 소풍을
가는것처럼발걸음도가벼이집을나섰다. 나도이제는사회
를위해봉사할수있는일원으로편입되고있다는자부심에
스스로가대견스럽고뿌듯한기분이다. 
YWCA에도착하니버스가미리대기해있었다. 마음도즐겁
고버스도멋지고버스운전기사님고무신패션은더욱멋졌
다. 참고로이야기하자면버스운전기사님께서신고계신고
무신은군데군데구멍이난흰고무신이었다. 버스운전기사
님의설명에의하면운전하실때고무신이제일편한데바람
이통하라고군데군데구멍을내었다는것이다. 
원래그렇게만들어진것을산줄알았다가배꼽을쥐고웃지
않을수없었다. 흰고무신구멍으로군데군데드러나는검은
양말, 그패션너블(?)한모습에정말좋은아이디어야하고감
탄사가절로나왔다. 나는속으로벤치마킹할것을다짐하면
서강의실옆지기와자리를잡고앉았다. 일행이한분두분
모이고10시가되자이내버스는출발하였다. 
먼저도착한곳은스티로폴재생업체금성산업(주)이었다. 공
장에들어서자매케한냄새가코를찔렀다. 공장대표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몸에는 전혀 해롭지 않은 냄새이니 안심해도
좋다고말씀하셨다. 공장에는익히보아왔던스티로폴이산
더미처럼쌓여있었고내부에는그스티로폴들을고열로압
축한알갱이를넣은포대자루가가득쌓여있었다. 열기가품
어져 나오는 기계실로 들어가 압축되어 나오는 스티로폴을
직접보았다. 기계에서꾸역꾸역밀려나오는압축된스티로
폴은마치길거리에서보곤하는길게튀겨져나오는과자처
럼꾸불꾸불하게생겼는데만져보니돌처럼딱딱했다. 그것
을알갱이로잘게부수어자루에담아제2 재생공장으로납
품된다고했다. 평소에아파트쓰레기수거일이면상당히많
이쌓이던부피가큰스티로폴이환경오염때문에태우지도
못할텐데 다 어디로 버려질까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재생되
고있었던것이다.
공장견학이끝나자우리는다시버스에올라장단콩마을로
향했다. 그곳은그유명한친환경유기농콩산지였다. 점심을
그곳에서먹기로일정이잡혀있었기에우리는식당안으로
들어가유기농으로재배했다는콩요리, 나물, 김치등을먹었
다. 맛있기도했지만친환경으로만들어진건강음식이다보
니한공기를다비웠다. 
즐거운점심시간을보내고우리는다시버스에올랐다. 이번

에간곳은(주)신일프레임이라는회사였는데그곳에서는스
티로폴재생업체금성산업(주)에서스티로폴로재생한알갱
이들을가져다가액자틀을찍어내고있었다.  
알갱이들이고열로인해가래떡이되어기계를빠져나와물
속을지나압축기틀을거치고색깔을입혀모양이만들어지
고있었는데, 우리가흔히접하는액자틀이만들어지는현장
을직접보니얼마나신기하던지, 재질을손으로만져보니우
리집아파트창문틀도그렇고마루바닥재질도이재질인것
같았다. 가끔희석한락스로닦으면깨끗해지던마루가플라
스틱같기도하고재질이무엇일까궁금했는데그궁금증이
해소되는순간이었다.
그제품들은해외로수출되어외화도벌어들인다고한다. 이
제우리나라도누이좋고매부좋은식의친환경제품에상당
한관심과성과가있는것같아일면흐뭇하기도하였다. 견
학을마치고회사사장님께서는우리일행에게100개의액자
를선물하셨고돌아오는길에우리는하나씩선물받을수있
었다. 
집에와서나는“액자이뿌지롱...”하고호들갑을떨면서남
편에게견학이야기를자랑삼아들려주었다. 남편도YWCA
환경사랑실천단에참여하고있는나를대견해하는표정이었
다. 이자리를빌어다시금행사를주최하시느라애쓰신관계
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도
그날너무행복했다고전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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